
베트남에 파병된 한

국군이 최초의 전투를

경험한 것은 1 9 6 5년 1 0월 2 9일

수도사단 제1연대 제3중대가

뀌년(Quy Nhon) 부근‘풍선

(Phung Son)마을’에서 집결지

를 습격해온 베트공을 격퇴했

던 풍선전투였다.

한편 한국군이 베트공의 거

점을 공격한 최초의 공격전투

사례는1 9 6 5년 1 1월 4일 제2해

병여단 제5중대가 판랑( P h a n

R a n g ) 부근, ‘까두산(Nui Ca

D u )’의 베트공근거지를공격했던까두산전투였다.

풍선전투와까두산전투는규모가큰 것은 아니었으나, “베트남에파병

된 한국군이최초의방어및 공격전투를승리로이끌면서자신감을갖게

되었다.”는 점에서그 의의를찾을수 있다.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 전투부대가최초의 전투를 경험한 곳은 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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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최초의 전투 사례는?

뀌년 및 판랑 부근

1. 수도사단 제1연대 제3중대의 풍선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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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전투 상황도

지역의 풍선마을 일대였다. 1965년 1 0월 2 1일 뀌년에 상륙한 제1연대

는 주요지역에 기지( B a s e )를 설치하기 위해 각 대대 및 중대단위로 이

동을시작했다.

제1대대는 1 0월 2 8일 뀌년 북서쪽 1 3㎞ 지점의 끼선산(△1 7 8 )일대

에 도착해 부대를 배치했다. 그때장세동 대위가 지휘하는제3중대는끼

선산 동쪽을 담당하게 됐다. 제3중대가 배치된 지역 전방 500m 지점에

는 베트공에 동조하는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풍선마을이위치하

고 있었다.

3개소대를 일선형으로 배치한 제3중대가 하루 밤을 무사히 보내고,

2 9일 밤을 맞아 2 1시경이 되었을 때였다. 희미한 달빛 사이로 제3소대

를 향해 접근하는 일단의 무리를 발견했다. 소대는 그들을 확실히 식별

할 수 있는위치까지유인한 후 집중사격을가했다. 그러나그들역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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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전투병이었기때문에사격을피해마을쪽으로달아나버렸다.

베트공들이 도주한 후 제3중대는긴장의 끈을늦추지 않고 있었다. 이

윽고 자정이 지나고 달이지자, 어둠 속에서 잡초를 따라 움직이는 베트

공의모습이 희미하게나타났다. 그들을맨 처음발견한 제2분대 안윤옥

일병은견인줄을당겨인접진지와분대장에게알린후 동태를주시했다.

베트공들은 인접진지 앞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계속 접근하고 있었

다. 안일병도 측방으로 이동하면서 그들과 접촉을 유지했다. 드디어 베

트공들이 자신의 눈과 마주칠 정도로 접근해오자 방아쇠를 당겼다. 그

러나긴장한 탓인지 격발이 되지않았다. 위기의순간이었다.

그때 인접진지에 위치하고 있던 고광배 일병의 소총이 불을 뿜었다.

천만다행이었다. 순간적으로 2명의 베트공이 쓰러지자, 나머지 베트공

들은 논두렁을 이용해 저항했다. 이어서 중대와 대대에서 박격포를 이

용한 조명탄을 올리자, 나머지 베트공들은 전사자의 소총을 회수해 도

주했다.

풍선전투에서 제3중대 제3소대는 유기된 베트공 시체 2구를 확인하

고, 소총탄 1 8발과 폭약용 뇌관 및 도폭선 등을 노획했다. 베트공의 공

세는 다음날인 3 0일 밤에도 이어 졌지만, 추가적인 전과나 피해는 없었

다. 그 후 수도사단은 계획된 전술기지를 설치하면서 고보이(Go Boi)

평야일대의 책임지역소탕작전에나섰다.

1 9 6 5년 1 0월 9일 깜란(Cam Ranh)항(港)에 상륙한 제2해병여단은

깜란 일대에 배치되어 주요시설 경계 및 주변지역 소탕작전을수행하게

됐다. 그때 제2대대는 깜란 남쪽 7 0㎞ 지점에 위치한 판랑(Phan Rang)

2. 제2해병여단 제2대대의 까두산전투



으로이동해 미군이 건설하고있는비행장경계에투입됐다.

닌투언(Ninh Thuan)성(省)의 성도(省都)인 판랑 북쪽 6㎞ 지점에는

높이 3 1 8 m의 까두산이 있었다. 고도로 볼 때 까두산은 높은 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변지역이 평야 및 바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일대의

대부분을감제관측 할 수 있는중요한지형지물이었다.

당시 까두산에는 1개소대 규모의 베트공이 자연적 여건을 교묘히 활

용해 강력한 진지를 구축한 후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까두산은 1 9 5 0

년대 판랑을 통제하던 프랑스군도 8차례나 공격했지만 점령하지 못한

베트공의소굴이었다.

까두산의 작전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제2대대장 오윤진 중령은 남베

트남 지방군을 차단부대로 운용하고, 제5중대로 까두산을 점령하는

한·베트남연합작전으로베트공을소탕하기로했다. 

대대장의 계획에 따라 1 9 6 5년 1 1월 4일 03:00 제5중대가 공격을 시

작했다. 남베트남 지방군도 차질 없이 기동함으로써 0 8 : 0 0경에는 까두

산 포위망이완성됐다.

날이 밝으면서부터 함

포 및 공군기, 105㎜ 곡

사포 등이 가담한 공격

준비사격이 시작됐다.

그런데 공격준비사격 중

이던 B-29 폭격기 4대

중 1대가 기능고장을 일

으키면서, 제2대대 8 1㎜

박격포 진지를 오폭했

다. 그로 인해 박격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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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대의 까두산 공격전투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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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 1명이전사하고4명이 중경상을당하는 불상사가발생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제5중대의 공격은 계속됐다. 대대장

은 헬기를 이용해 전투를 지휘했다. 공격이 계속되면서 산중턱에 있는

사찰에 도달했다. 사찰에서 아군을 향해 자동화기 사격이 계속되고 있

었다. 그러나 종교시설에 대한 공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입할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베트남 민병대를 불러 공격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병대

가 도착했을 때는 많은 시간이 지나 사찰에서 계속되던 사격이 멈춰진

상태였다. 그리고사찰에 진입한민병대는아무것도찾아내지못했다.

사찰에서 많은 시간을 지체한 제5중대는 공격을 서둘렀다. 키를 넘는

가시 선인장을 피해곳곳에 산재된 동굴을 하나하나 제압하면서공격을

계속한제5중대는1 4 : 0 0경 정상을점령했다.

제5중대가 까두산을 점령하기까지 1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당했

다. 그러나 항공기 오폭에 의한 피해를 제외하면 전투중 피해는 부상자

3명뿐이었다. 사살된 베트공은 9명이었으며, 10명 정도가 추가 사살된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1 0 ~ 2 0명 정도의 베트공은 포위망을 뚫고 도

주한것으로 판단됐다.

작전결과를 분석해 볼 때, 제5중대의 공격은 많은 전과를 얻지 못했

다. 그러나 제5중대는 항공기의 오폭에도 불구하고, 성공인 임무수행으

로 한국군의기개를 남베트남사람들에게과시했다.

1. 풍선전투를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 까두산전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


